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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에 중국에서 현지학기제로 한 학기를 머무를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수시장은 다양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중국어를 사용해보고, 중국에서 쓸 지갑도 사기 위해 친구와 함께 수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상인들과 고객들로 시장은 붐볐습니다. 그 중 아무 상점에 들어가서 원하는 모델의 지갑을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바로 가격을 알려주면서 판촉을 시작했습니다. 수수시장의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 가격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실랑이 끝에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더 저렴한 가격에 산 사람이 있었고, 오랜 시간 가격을 흥정했음에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쓰고 왔습니다.
 후에 친구와 함께 다시 수수시장에 상품을 사러 갔습니다. 이미 발품을 팔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알아보고 온 후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던지다시피 주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품을 구매하고 난 후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샀지만, 유쾌하지 못한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수시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중국에서는 한 번 흥정을 시작하였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점포에서 물건을 사게 될 것입니다. 흥정을 하는 동안 상인은 고객이 도망가지 못 하게 팔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간신히 팔목을 풀고 도망을 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지 못한 상인은 당신을 향해 5개 국어의 욕을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그 중 하나의 욕은 알아 듣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소비를 말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과연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였을까요? (단, 여기의 가정에서 짝퉁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은 고려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누구보다 합리적은 소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매몰 비용와 기회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 팔았던 발품과, 흥정을 위해 들인 시간들도 비용에 고려된다면,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현실에서 저에게 편익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는 상인의 서비스와 쇼핑의 즐거움 등도 소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소비를 하는 동안 붙잡혀 있던 저의 손목의 불편함, 언성을 높여가며 하는 실랑이와 물건을 팔자마자 돌변하는 상인의 태도는 저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상품을 사서 느낀 만족감은 이미 잊혀져 버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 본다면 저렴한 중국 상품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소비는 이론보다 더 복잡하게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후에 결정하여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되길 바랍니다.
